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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uestionnaire Study Concerning Circumcision of 
Elementary School Boys in the City of Gwangju

Kyeong Han Kim, Sung Woon Park
From the Department of Urology, Kwangju Christian Hospital, Gwangju, Korea

Purpose: Circumcision is widely practiced in Korea, but its implementation 
is still controversial, especially among younger parents. Using a question-
naire study, we tried to determine the rate of circumcision among ele-
mentary school boys and to determine parental concerns about phimosis 
and circumcision. We then compared our findings with previously publi-
shed literature.
Materials and Methods: Between May and June 2007, we randomly 
selected five elementary schools and distributed self-administered ques-
tionnaires to the parents of 2,712 boys from these schools. Questions were 
related to children's circumcision status, age at the time of circumcision, 
and opinions concerning circumcision, such as its necessity and benefits. 
Completed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Results: The response rate was 66.2%. The overall circumcision rate of boys 
in  elementary school was 15.4%. Some 40.3% of those boys underwent 
circumcision in the neonatal period, and 37.3% underwent the procedure 
between ages 9 and 12 years. The circumcision rat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boys in the higher income bracket group (29.5%) compared to 
boys in the middle and low income bracket groups (15.4% and 12.8%, 
respectively). Most boys were circumcised based on the intent of their 
parents (64.2%). Some 44.5% of parents believed that circumcision was 
necessary, while 36.3% of parents believed it was not necessary. The most 
common motive for circumcision was "hygiene benefits" (80.2%).
Conclusions: The rates of actual circumcision practice and of approval of 
circumcision were lower in this report compared to previous reports. It 
seems that more clinical research on circumcision is needed. Physicians 
should provide information about circumcision to boys and their parents. 
(Korean J Urol 2008;49:549-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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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포경수술은 오래전부터 종교적, 의학적 또는 사회 관습

적 이유로 시행되어져 왔으나 국가나 민족별로 시행되는 

이유와 빈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유대인들과 이슬람 국가

에서는 종교적 통과의식으로 포경수술이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일부 과학적 근거 및 홍보의 결과로 주로 신생

아시기에 시행되고 있다.1 반면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동양 

문화권인 일본, 중국에서는 포경수술이 거의 시행되지 않

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전쟁 후 미국의 영향으로 높

은 포경수술 빈도를 보이나 학동기나 사춘기에 많이 시행

되고 있어 신생아기에 주로 시행되는 미국과는 다른 양상

이다.2

  우리나라에서 높은 포경수술 빈도를 보이는 이유는 종교

적 또는 의학적 근거라기보다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포경수술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통념 때문으로 생

각되며, 이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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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ime of circumcision.

어 인터넷을 비롯한 미디어의 발달로 의학정보를 쉽게 접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그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으며, 실제 포경수술을 반대하는 사람들

도 증가하는 추세로 보인다.

  이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포경수술에 대한 인식이 과

거와 비교하여 어떻게 바뀌었으며, 실제 아동들의 수술 시

행률에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본 연

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7년 5월부터 6월에 걸쳐 포경수술에 대한 광주지역 

학부모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지역을 안배하여 초등

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그 중 협조를 얻은 5개교 전체 

학년 남학생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포경수술에 관한 설문

지를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구별로 한 학교

씩 안배하였으며, 규모가 비슷한 학교로 선정하였다. 총 

2,712부를 배부하였으며 수거된 설문지 중 설문에 정확히 

기입한 1,795부 (66.2%)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학년별로 고르게 수거되었으며 부모님의 서명을 받도록 하

여 아이들이 작성하여 생길 수 있는 오류를 차단하려 하였

으며 설문의 내용은 이전에 보고된 논문의 설문내용2,3을 참

고하여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설문지를 통해 실제 자

녀들의 포경수술 시행 여부, 시행 시기, 시행 동기 및 수술 

후 만족도와 부작용 등을 조사하였고, 의식조사로서 학부

모들이 포경수술에 찬성하는지, 포경수술이 왜 필요한지 

등에 대한 의견들을 물어보았다. 특히 맞벌이 유무와 경제 

상황을 상, 중, 하로 나누어 이에 따른 시행률에 차이가 있

는지 조사하여 경제력 및 가정환경이 포경수술 시행에 영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 하였다. 응답 문항은 되도록 간단

한 표현으로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 제시함으로써 가능한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version 14.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earson chi-square test와 ANOVA test로 검증하였

으며,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결      과

  1,795명 중 포경수술을 시행 받은 경우는 총 277명으로 

15.4%였다. 신생아기에 시행 받은 경우가 108명 (40.3%)으

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으며 (p＜0.01), 그 외 연령별로 다양하였다 (Fig. 1). 

9세에서 12세에 걸쳐 시행 받은 경우가 37.3%로 높은 빈도

를 보였으나 각각의 연령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05). 그리고 학년별 포경수술 시행률을 보면 1

학년의 경우 4.2% (12/285명)였고, 2학년 9.4% (26/277명), 3

학년 11.6% (38/327명), 4학년 15.3% (51/334명), 5학년 23.3% 

(62/266명), 6학년은 28.8% (88/306명)로 나타나 나이, 학년

이 증가할수록 포경수술 시행률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

다.

  경제상황 및 가정환경이 포경수술 시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맞벌이 유무와 경제력을 구분하여 조사하여 

보았다. 맞벌이 가정 아이들의 경우 14.6% (140/958명), 맞

벌이가 아닌 가정은 16.1% (133/824명)로 통계학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p=0.414). 경제 상황에 따른 분석에서

는 고소득층이라고 답한 가정의 아이 44명 중 13명 (29.5%)

이 수술을 시행 받았고, 중간층과 저소득층이라고 답한 가

정의 아이 1,437명, 274명 중 각각 221명 (15.4%), 35명 

(12.8%)이 수술을 받아 경제상태가 상층인 경우 약 2배 정

도의 높은 시행률을 보여 통계적 차이가 있었으나 (p=0.02), 

중층과 하층의 경우 시행률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p＞0.05).

  수술을 받게 된 동기는 부모가 원해서가 172명 (64.2%)으

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의사 또는 간호사의 권유와 음

경에 염증 등의 질환이 있어서 수술을 받게 된 경우도 각각 

14.9%, 13.4% 정도를 차지하였다 (Table 1). 217명 (85.8%)에

서 수술에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27명 (10.8%)은 후회하거

나 불만족스럽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모양이 안 좋아

서’ (44.4%), ‘너무 이른 시기에 시행하여 잠복된 스트레스

가 있지 않을까’ (29.6%),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시행을 

결정했어야 함’ (14.8%) 등의 의견들이 있었다. 수술 후 부

작용이나 문제점 유무에 관한 조사에서 247명 (95.7%)이 별 

문제가 없었다고 답하였으나, 염증이나 출혈 (1.9%), 수일 

이상 지속되는 통증 (2.3%) 등의 부작용 및 문제점을 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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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otives for circumcision

Reasons No. of patients (%)

Intent of parents 172 (64.2)

Recommendations from doctors or nurses 40 (14.9)

Inflammation or UTI 36 (13.4)

Intent of boys 10 (3.7)

Peer pressure 8 (2.9)

Miscellaneous 2 (0.7)

Total 268 (100)

UTI: urinary tract infection

Table 2. Responses to questions about expected benefits of 

circumcision

Item No. of patients (%)

Good for hygiene 1,021 (80.2)

No idea 110 (8.6)

Prevention of penile or cervix cancer 91 (7.1)

Good for penile growth 23 (1.8)

Miscellaneous 28 (2.2)

Total 1,273 (100)

Fig. 2. Responses to questions concerning the necessity of cir-

cumcision.

우도 소수 있었다.

  인식조사로서 포경수술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사

하였다. 전체 응답자 1,244명 중 554명 (44.5%)이 ‘필요하다’

라고 답하였으나, ‘굳이 할 필요없다’라고 답한 경우도 452

명 (36.3%)으로 부정적 의견도 만만치 않았으며, 235명

(18.9%)은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Fig. 2). 포경수술에 찬

성한 사람들 554명 중 22.4%가 실제 아이들에게 수술을 시

켰으며, 수술에 부정적인 사람들 452명 중에서도 29.9%가 

수술을 시켜 인식도에 따른 포경수술 시행여부에는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08).

  포경수술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1,021명 (80.2%)

이 ‘위생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답하여 대부분이었으며, 그 

외 ‘잘은 모르나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8.6%), ‘향후 음경암

이나 자궁암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여서’ (7.1%), ‘수술을 

하면 음경의 크기가 커질 것 같아서’ (1.8%)라는 의견들도 

있었다 (Table 2). 실제 포경수술을 시킨 부모들에서도 79.6%가 

위생상의 문제로 포경수술을 시킨 것으로 답하여 음경위생

의 개선이 수술의 주된 이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      찰

  포경수술의 빈도는 지역적, 종교적 및 사회적 편차를 보

이며 북미, 중동, 북아프리카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다.4 반

면, 중남미와 대부분의 유럽 국가, 일본을 비롯한 비이슬람

교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국가에서는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5,6 캐나다, 호주 등 기타 앵글로색슨계 국가들도 상

대적으로 시술률이 낮다. 아시아권에서는 미국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와 필리핀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다. 포경수

술 빈도에 관한 외국의 보고에 의하면 영국에서 소아의 포

경수술률이 1939년에 30%, 1949년에 20%, 1963년에 10%, 

1975년에 6%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7 미국은 1970년대에 

85%정도로 많이 시행되다가 이에 대한 반대 여론과 유럽권

의 영향으로 60% 정도로 감소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증가하

여 80% 정도로 시행되고 있다.8 국내 포경수술의 빈도에 관

하여 2002년 Kim9은 80.8%의 빈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고, 

Ku 등10은 78%라 보고하였으며 2003년 Ryu 등11에 의하면 

79%의 포경수술률을 보였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고

를 보면 1997년 Kim 등3은 40% 정도의 빈도를 보고하였고, 

2003년 Lee 등12은 평균 43%라 보고하였다. 대상 지역은 다

르지만 금번 저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15%정도의 빈도를 보

였는데 과거 보고와 비교하여 상당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조사된 지역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생활형

태 및 사회적 통념이 비슷한 지역에서의 비교이므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였다.

  수술 시기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미국의 경우 일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로 신생아기에 포경수술이 시행

되고 있으나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사춘기 이

전에 대부분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사회적 관습의 일

환으로 오래전에 알려진 막연한 지식이나 부모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대부분의 포경수술이 시행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2001년 Jin 등13에 의하면 반수 이상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에 시행 받았다고 보고하였고, 2002년 

Oh 등2에 의하면 11세와 신생아기에 가장 많이 시술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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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같은 해 Ku 등10은 20세 남성을 대상

으로 한 조사에서 71%가 10-15세에 수술을 받았고 신생아

시기에 받은 경우는 1.0%에 불과하다고 보고하였다. 그리

고 2003년 Lee 등12은 12세에 64.8%가 시행 받았다고 했는

데 저자들의 결과는 40.3%가 신생아기에 수술을 받아 가장 

많았으며, 9세부터 증가해 9-12세에 37.3%의 빈도를 보여 

과거 보고들과는 다른 양상이었다. 이에 대해 단지 지역적, 

시대적 편차라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추가적인 조사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포경수술에 대한 인식도면에서 저자들의 경우 44.5%에

서만이 긍정적인 답을 하였는데, 이는 2000년대 초에 시행

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의 91.3%,2 91.7%14보다

도 낮았고, 일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의 70%대9,10 

찬성의견과 비교하여서도 많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지역적 편차가 있을 수 있겠으나 대체로 젊은 세대

를 중심으로 포경수술에 대한 인식이 점차 바뀌어가고 있

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인식도에 따른 포경수술 

시행률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포

경수술이 관습상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

다. 그리고 포경수술에 대한 이유로 위생상의 문제를 대부

분으로 들어 시대와 지역을 달리한 다른 조사들에서와 일

치된 결과를 보여 우리나라에서는 성기의 위생상태 개선이 

포경수술의 주된 이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포경수술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요로감염의 

예방, 음경암과 자궁경부암의 예방, 각종 성전파성질환의 

전파 방지, 성기능과의 관련성들이 알려져 있다.15-18 하지만 

아직까지 이들에 대하여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처럼 포경수술

의 이점에 대해 논쟁이 있지만 신생아나 소아에서는 수술

적응증이 확실하다. 일반적으로 진성포경, 감돈포경, 재발

되는 귀두포피염 등은 수술을 해 주어야 하며, 요도상열, 요

도하열, 거대요도, 함몰음경 등과 같은 음경기형이 있는 경

우와 림프부종 성향이 있는 신행아 등에서는 절대 시행되

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19

  포경수술의 합병증으로는 드물지만 출혈, 불완전한 포피

절제로 인한 진성포경이나 함몰음경, 술 후 감염, 술 후 너

무 강한 압박 붕대 소독으로 인한 배뇨장애, 요도구염, 요도

구 궤양, 림프수종, 요도피부누공 등이 발생할 수 있다.20 신

생아 포경수술의 합병증 발생률은 1-3%로 보고되었으며 신

생아 포경수술의 증가에 따라 합병증에 대한 세심한 주의

를 필요로 한다.21 저자들의 경우에도 출혈을 포함한 합병증 

발생률이 약 2%로 드물었고 심각한 합병증은 없었던 것으

로 조사되었으며 술 후 만족도 또한 85% 정도로 높게 조사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인식도 면에서 부족함이 많은 것

으로 판단되는바 수술 결정 시 환자나 부모에게 포경수술

에 대한 장단점이나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결      론

  본 연구 결과 과거 국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고와 

비교하였을 때 포경수술의 실제 시행률과 인식도 면에서의 

찬성 의견이 확연히 감소하였으나, 그에 대한 논란은 여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포경수술을 시행하는 동기

에도 여전히 의학적 관점이 아닌 사회적 통념이 많이 작용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포경 및 포경수술에 대한 논의는 

비뇨기과 분야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보건 문제와 연

관되어 있으므로 추후에도 지속적인 연구, 조사가 계속되

어야 하며, 포경수술이 필요한 경우 시술자가 환자나 보호

자에게 의학적 지식을 포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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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 아이의 나이와 성별, 신장 및 체중에 관한 조사입니다.

1. 나이/성별 (        세 /  남,  여 )

2. 신장 cm

3. 체중 kg

♠ 가정환경 파악입니다.

1. 부모님이 맞벌이 중이신가요? ( 예, 아니요 )

2. 현재 아이는 부모님이 돌보고 계신가요? ( 예, 아니요 )

3. 귀 가정의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상, 중, 하 )

4. 아이의 형제 관계를 기입해 주세요. (                     )

♠ 포경수술에 관한 설문조사입니다. 이 설문은 남아에서만 해당됩니다.

1. 귀하의 아이는 포경수술을 시행받았습니까? ( 예, 아니요 )

2. 시행받았다면 수술시기는? ( 신생아기 또는        세경 )

3. 수술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부모가 원해서 (     )

 ② 본인이 원해서 (     )

 ③ 의사나 간호사의 권유로 (     )

 ④ 남들이 하니까 (     )

 ⑤ 음경에 염증 등의 질환이 있어서 (     )

 ⑥ 기타: 

4. 수술 후 부작용 및 문제점 유무에 관한 조사입니다.

 ① 별 문제 없었다 (     )

 ② 염증 및 출혈 (     )

 ③ 수일 이상 지속되는 통증 (     )

 ④ 기타:

5. 수술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입니다.

 ① 만족스럽다 (     )

 ② 후회한다 (     )

 ③ 후회한다면 그 이유는? (예; 모양이 안 좋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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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포경수술에 대한 부모님들의 의식조사입니다.

 포경수술 시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① 필요하다 (     )

 ② 굳이 할 필요없다 (     )

 ③ 잘 모르겠다 (     )

 ④ 기타:

7. 포경수술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① 위생상의 문제로 (     )

 ② 포경수술을 하면 음경암이나 자궁암을 예방할 수 있어서 (     )

 ③ 수술을 하면 음경의 크기가 커지고 어른스러워질 것 같아서 (     )

 ④ 잘은 모르나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     )

 ⑥ 기타:

8. 마지막으로 평소 포경수술에 대해 궁금하신 사향이나 상담할 부분이 있으시다면 간단히 기재해 주십시오.

저희 의료진이 성의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